
2019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. 새해를 맞기 전 지난 시

간을 되돌아보면서 올해 계획을 곱씹어보고, 새해 계획을 세

우는 것은 어떨까.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저무는 2019년을

보내기 좋은 도내 일몰 명소를 소개한다.

▷수월봉=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 위치한 수월봉은 제주의

일몰 명소로 가장 먼저 손꼽을 만하다. 수월봉 전망대에 오르

면 드넓게 펼쳐진 제주의 서쪽바다가 화려하게 펼쳐진다. 북

쪽으로 보이는 해안가에 떠있는 섬 차귀도와 건너편의 자구

내 포구, 포구 남쪽으로 현무암 검은 돌로 이루어진 검은 해

변의 풍경이 이어지고 이 모두가 수월봉 정상에서 바라보면

절경을 연출한다. 또한 햇빛이 석양에 물들어 발갛게 물든

차귀해변의 풍경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.

절경의 차귀도를 배경으로 멋진 일몰의 추억을 담고자 한

다면, 12월에는 해가 남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으므로 차귀

해안 자구내 포구쪽보다는 조금 북쪽으로 올라간 용수마을

해안에서 낙조를 감상하는 것도 좋다. 지도상에는 절부암으

로 표시돼 있는 이곳에서의 겨울철 차귀도 섬 사이로 붉은

해가 떨어지는 모습은 기억에 남을만한 멋진 장면이다. 검푸

른 물결과 붉게 타들어가는 커다란 해의 모습이 대조를 이

루며 바라보는 이에게 잊지못할 추억거리를 선사한다. 수월

봉과 차귀해안, 용수마을의 아름다운 일몰은 제주도를 한층

더 아름답게 한다. 이 섬의 동쪽 끝에서는 떠오르는 해를 맞

이하고 해를 따라 여행하다가 서쪽 끝에 서서는 지는 해를

바라볼 수 있다.

▷사라봉=사라봉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사봉낙조 라 하여

성산일출봉에서 바라보는 일출인 성산일출 과 함께 제주의

열 가지 아름다운 풍광을 일컫는 영주십경 중 하나다. 사

라봉 동쪽으로는 별도봉까지 산책로가 이어져 푸른 바다를

바라보며 산책을 할 수 있는 이 곳은 도민들 뿐만 아니라 관

광객에게도 인기가 있다. 곳곳에 운동기구와 정자도 마련돼

있어 가족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

보낼 수 있다.

사라봉에 오르면 제주항에서 제주공항까지, 제주시가지에

서 한라산 자락까지 탁 트인 전망이 두 눈 가득 들어오는데

온 섬을 붉게 물들이며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고 있노라면

감동이 물결치듯 밀려온다. 사라봉을 여행한다면 반드시 일

몰 즈음에 가야 하는 이유다. 계절에 따라 해지는 시각이 다

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.

▷소금막해변=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소금막해변은 표선

해비치해변 동쪽에 위치한 숨은 명소다. 너비가 30m정도 되

고, 길이가 약 250m정도의 은빛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다.

넓은 모래사장으로 펼쳐진 소금막해변은 푸른 바다 빛깔을

자랑하며, 마치 해외여행을 왔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국적

인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다.

시원하고 아름다운 풍경의 소금막 해변을 걷고 있으면

어느새 고민은 사라지고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다. 도민

은 물론 관광객들이 잔잔하고 부드러운 파도로 해양스포츠

인 서핑을 하러 많이 찾는 곳이다. 서귀포 표선면의 소금막

해변에서는 겨울철 한라산으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볼 수

있어 사랑받고 있는 일몰명소가 되고 있다.

이외에도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포구에서 수평선 너머로

사라지는 붉은 해를 감상해보는 것도 좋으며, 한라생태숲 전

망대에서 관탈섬과 보길도를 내려다보며 산 너머로 지는 해

를 바라보는 것도 독특한 경험이 된다.

한편 제주도의 기해년 마지막 일몰 시간은 오는 31일 오

후 5시 34~36분쯤이며 정자년 첫 일출 시간은 1월 1일 오전

7시 36~38분쯤으로 예측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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